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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들의 가정생활 문화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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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농인들의 생활문화 중에서 가정에서의 문화를 살펴보고 농문화를 이해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4명의 농인들을 심층 면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농인 가정은 농부모와 농자녀, 그리고 농부모와 청인자녀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인만으로 이

루어진 가정에서는 수화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하고 그에 따라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수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청인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농자녀는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청인부모가 사용

하는 음성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와 형제자매가 수화를 습득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농인들은 그들의 가정생활이 청인과 비교하여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

는 청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농인 가족들은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대부분의 농부모들은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세탁과 아기 돌보기 등 가사노동이 증가하였다.

또한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 친척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청각장애로 인

하여 자녀 양육 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제어 : 농, 농인, 농문화, 농부모, 청인부모

Ⅰ. 서론

문화는 하나의 고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는데 문화는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농인들이 성

장하는 과정에서 익힌 생활양식들은 사회를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문

화는 청인의 눈에는 색다른 문화로 보일 수 있으나 농사회 구성원들에게는 농사회를 구

성하는 행동 양식이며 농인들의 다양한 문화인 것이다. 그러나 농인들은 청인문화와 농

인문화 사이에서 이중문화로 인하여 겪게 되는 문화적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Brueggemann, 1999), 청인과 함께 하는 생활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인

과 함께 하는 문화보다 농인들과 함께 하는 문화에 더 익숙해져 있으며(김경진, 2004),

청인들이 생활하면서 하는 행동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Sue, 1990). 농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주 만나는 청인들에 대한 중압감으로 그들과의 대화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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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농인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농문화를 바르게 바

라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요구된다.

농인들이 가정에서 올바른 농문화를 위한 습관과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가족 내 대

화의 다양화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문화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은정,

2005). 또한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과 관심을 가

지고 생활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김경진, 2004). 농인들이 사회생활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통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농사회를 인정하고 이와 함께

농인들의 생활양식인 농문화도 인정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Paul & Jackson, 1994).

또한 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농인들을 위하여 자녀들의 출산과 양육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고 농인과 청인이 함께 생활하는 농

가정의 의사소통 형태와 가족들 간 가족애는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를 구명할 필

요성이 있다.

최성규(1999b)는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 문화권에서는 농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기

가 쉽지 않다. 그러나 농문화를 인정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요인

보다는 청인 중심의 우월주의와 수화나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이 더욱 큰 장애 요

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농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

적인 농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농문화를 수용하고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농인을 바라보는 인식 전환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그 해결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족 내에서 가족 간의 대화를 위한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농인 가족

을 위한 관계 설정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이준우, 2003). 그러기 위해서는 농인

들이 생활하고 있는 농사회와 농인들의 문화와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Senghas &

Monaghan, 2002).

농인들의 가정생활 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농인들의 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농인의 가족 구성을 보면 대체로 농인과 청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농인만으로 구성된 가족은 많지 않다. 농문화의 연속성을 위해서 한 가정에서 계속적으

로 농인이 태어나지 않으면 농문화는 다음 세대로 전승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한 가정

에서 청인과 함께 하는 농인들의 문화도 청인 문화로 인하여 다음 세대로 전승되기 어

려우며 일반적으로 다수가 공유하는 농문화의 전승도 수월하지 않다. 농문화의 지속적

인 유지와 계승을 위해서는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농문화에 대한 실체가 명확하게 구

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가정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농문화의

실체를 구명하기 위하여 농인 가정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고충과 가정에서의 의

사소통 형태에 따른 가정생활 문화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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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해서 서울에 거주하는 농인들의 성별, 연령, 계층, 직업, 자녀의 유무,

배우자의 장애 유무, 자녀의 장애 유무, 결혼 여부에 따라 4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

였으며 가족 구성은 다음과 같다.

A는 회사에 다니는 30대의 기혼 남성으로 배우자가 청각장애인이며 1남 1녀의 자

녀들은 모두 청인이다. B는 20대의 대학생으로 미혼 여성이며 청인 부모와 청인 형제들

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C는 40대의 기혼 여성으로 남편과 1남 1녀의 자녀가 청각장애

인인 농인 가정이며, D는 자영업을 하는 30대의 기혼 남성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청인이다.

연구 참여자 중 가족 모두가 농인인 한 가정과 농인과 청인이 함께 하는 세 가정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가 농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제외한 세 가족 구성원은 농인

보다 청인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농인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농문화의 현상을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심층

면담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론적 배경과 문화생활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분

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자세히 기록 및 세

분화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지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4명을 연구자들이 편하다고 하는

각각의 다른 장소에서 만나 개방형 질문으로 농인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유스럽게 답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농인들로 연구 참여자와 수화로 질문을 하고 농인이 수화로 답한 내용을 동시에 연구자

가 육성 녹음하면서 본 연구를 실행하였다.

3. 자료 분석 및 해석

농인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질적 분석을 위하여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내용을 수집하였으며, 심층 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석 및

해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와의 개별 면담 실시 후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녹음한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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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전사하였다.

둘째, 수집된 자료를 정밀하게 검독하여 주제를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기술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면담 중에 나타난 농인들의 수화 표현은 농인들의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서 그대로 전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면담 내용은 국어 문법 구조에 맞게 연구자가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농인만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는 수화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며, 그에 따라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수화를 사용하게 된다. 수화를 모르는 가정에서는 부모․자녀 관

계나 형제․자매 관계에서 가정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개발하여 구화와 함께 사

용하고 있다. 자녀들은 가족과 상호작용하여 사회화되고, 의사전달 방법과 사회생활을

배우게 된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고, 자녀를

더 건강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에 잘 순응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 참

여자들의 가족 구성원을 보면 대체로 농인과 청인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대부분이며

부모가 농인이면서 자녀가 농인인 가족과 자녀가 청인인 가족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 나

타난 연구 참여자의 가족 구성원들은 농인만 있는 가족보다는 농부모와 청인 자녀로 이

루어진 가족이 더 많았다.

연구 참여자 중 B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은 기혼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

한 어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려운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집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가 가장 어

려운 점이 많았어요.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에 데려왔는데 애기 키운 경험

도 없고 우리가 들리지 없고 처음에는 정말로 어려웠어요. 애기가 울 때는 어디가

불편해서 우는데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 아기는 더 아파서 점점 더 크게 울어요.

옆집에서 어른 없는 줄 알고 달려와서 애기 우는 것을 말했어요. 매일 아이 엄마가

혼자 있으니 힘들어서 나중에는 2시간마다 교대로 아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

자지 않고 아이 보살폈어요. 그러나 내가 내일 출근을 해야 하는데 또 힘들게 하루

일하다가 와서 2시간마다 아기 본다는 것도 힘들어요. 고생 많이 있어요. 애기들이

조금 크면서 아빠, 엄마하고 불러도 대답도 잘 주지 못하지만 훌륭하게 키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A와의 면담).

A와 같이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세탁, 아기 돌보기 등 가사노동이 급증하는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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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고충이 많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양육이이라 할 수 있다. 유아기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 성질이 단순하여 주로 어머니의 전적인 보호 하에서

수유․배설 및 휴식 등을 위한 요구가 충족되는 가운데 건전한 성격발달의 기초가 이루

어진다. 부모는 지도나 보호의 입장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대우하게 되고, 자녀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가족 내의 종속적 구성원으로 형성된다.

연구자가 선정한 연구 참여자의 가족 구성은 다양하였다. 농부모 밑에 농자녀인 가

정과 농부모 밑에 농인 자녀와 청인 자녀가 있는 가정, 그리고 농부모 밑에 청인 자녀

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농인 아버지와 농인 어머니 밑에 청인 자녀가 있고, 청인 아

버지와 농인 어머니 밑에 청인 자녀로 구성된 가족도 있다. 이들은 자녀 양육과 자녀

교육에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으나 생활면에서 각 가족 구성원들에 따라 느끼는 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가족 구성에서 나타나듯이 가정 문화에서는 농문화

를 전승할 세대 간 전승 가능한 후손이 없으며, 청인 자녀와 함께 있는 농부모들의 농

문화는 가족 간 농문화를 형성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농문화는 첫째, 문화를 계승할 공통 언어가 필요하며, 둘째, 문화는 전통을 갖게 되

고 문화적 전통을 계승할 후손이 있어야 하고, 셋째,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서는 일정한 세력이 필요하다(최성규, 1999)는 정의는 농인들만이 모여서 활동하는 곳에

서는 가능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다양한 가정에서는 그 문화를 충족할 여건을 갖추지 못

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부모와 농자녀가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C의 가정에 대한 생활을 알아보았다.

우리 집은 네 식구인데 모두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수화로 대화 합니다. 때

문에 우리 집은 농인과 청인이 함께 사는 집과 같이 어려움 없어요. 아기 엄마가

농인이라서 서로를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장애인이 없어요. 다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수화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

려움도 없으며, 지금은 외출보다 집에 오면 마음이 더 편하고 좋아요. 아이들이 중

학교 다닐 때 나쁜 행동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잘 하고 편안해요. 이제는 아

이들이 컸다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집에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면 밥 먹

을 때나 얼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밥 먹을 때 아니면 잘 볼 수 없어요. 자식들이

밖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뭐가 고민인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대화를 많이 없기 때

문에 어려운 있어요(C와의 면담).

C는 네 식구가 모두 농인이며 청인 가족과 함께 하는 가정보다 의사소통이나 생활

면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농부모 밑에서 자라는 농자녀는 정체성이나 의사소통 면에서

갈등을 겪지 않는다. 언어 장벽 없이 수월하게 가족끼리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언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가족들보다 안정된 분위기에서 생활한다. 농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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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장과 더불어 정체성이 형성되면 농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화 발달을 촉

진시킨다(최성규, 2000; Simon, 1994; Strong, 1995; Tompkins, 2000)고 한 것과 같이 농

인만으로 구성된 가족은 부모가 농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농정체성이 확립

되고 수화도 자연스럽게 일차 언어로 자리 잡기 때문에 수화로 인하여 가족 간 의사소

통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친근감을 더 느낄 수 있다. 또한 부모가 농인인 농

아동들은 부모가 청인인 청인 아동들과 생활면이나 가치관 정립 면에서 동등하게 생각

하며 이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개 자신의 자녀

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Meadow, 1981).

남편과 자녀 둘이 모두 농인인 C가족의 가정생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집은 제가 농인이고 남편도 그리고 아이들도 모두 농인이라서 특별히 어

려움 없어요. 또 모든 대화를 수화로 하니 의사소통도 잘 되고 다른 사람 눈치도

보지 않고 생활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그러나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손

님이나 친척이 오면 답답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통역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친척

들이야 우리가 농인인 것을 아니까 특히 형제간에는 자라면서 항상 대화를 하고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지는 않지만 함께 살지 않았던 식구들은 수화

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아이들 키우는 걱

정과 돈 걱정이 가장 많아요. 농인들이 보통 어렵게 살고 있는데 다른 농인들과 마

찬가지로 우리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농인이라고 특별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말할

것이 없어요. 잘 몰라요... (C와의 면담).

농인들만 사는 가정에서 가족들과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수화를 모르는 사람들

이 방문하였을 때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부모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농아동들

은 자신이 속한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동일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을 겪지

않는다. 그리고 농부모에게서 태어난 농아동들은 농을 결핍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청인

을 만나기 전까지는 농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갖거나 열등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

는다(Ogbu, 1996)고 한 것과 같이 이는 농아동이 자신을 장애로 보거나 장애인으로 인

정하고 상대하지 않을 때까지 자신의 장애 정체성에 대하여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나 청인들의 반응에 따라서 장애를 인식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 농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된다. 이때부터 장애나 농에 대하여 자신이 바라보는 사회적 기준에 의하

여 자아를 판단하게 되므로 농인들의 건전한 자아를 위해서 청인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C씨와 같이 가족들이 모두 농인인 집에서는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 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과 교류를 하는 상황에서는 역시 어려움을 느끼며

특히 농인들은 가정생활이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청인들에 대하여 오히려 이상하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불만도 함께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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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인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농인들은 손님들과의 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도 생활하면 친척이나 친구들이 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척들 있

으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죠. 가장 먼저 친척들과 수화로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누가 통역을 해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옆에서 통역을 해 주

니 덜 답답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집에 없을 때는 의사전달하기 어려움이 많이

납니다. 아이들이 어른 말을 통역하는데 어려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대

화를 이해 못하는 있고 어른들이 아이 앞에서 못할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버지 어

머니가 같이 오시면 말 통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 많아요. 다른 친

척들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어렵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집에 잘 오지 않

아요. 아마 와서 이야기도 통하기 어려워 점점 방문이 줄어드는 것 같고 회사에 다

니니 자주 만날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하니 답

답하기는 같지만 우리는 사회생활 하면서 매일 겪는 것이라서 덜한데 얼마나 답답

하겠어요. 친척들이 올 때도 그렇지만 명절이나 집안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

다. 언제나 대화에 어려움이 가장 많습니다(A와의 면담).

농인들이 사회생활 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인데 가정

에서도 친척들과의 만남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 A는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

친척과 인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도 없고 한쪽에 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

오는 일이 많다고 한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더 이상의 대화

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자녀들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집안 대소사에 참석하지만 성

장할수록 참석하더라도 다른 방에 있거나 아예 대소사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어른들의 태도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혼란스러

워하며 특히 오랫동안 가정생활을 해 온 농부모들은 자녀들과 본인들의 처지로 인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이 농인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면 농인들은 자신들

의 문화에 대하여 문화적․언어적 소수자로 생각(Gregory, 1992; Padden & Humphries,

1988; Schein, 1989; Snyder, 1987)하며 이러한 생활이 사회생활과도 연계되어 사회 활

동 또한 위축되게 된다.

가족 중에서 부모와 동생은 청인이고 혼자 농인인 B는 가족과의 생활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식구들은 나와 대화할 때 수화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수화를 만들어서 우리 식구만 대화 하는 것이 있어요. 대신 나는 필요한 말은 구화

로 대화하고 있어요. 어릴 때는 동생과 자주 싸우기도 하였어요. 동생보다 내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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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많이 냈어요. 어머니는 내 편을 많이 들어주시고 동생

을 많이 야단쳤어요. 아마 내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애처롭게 생각해서 청인

인 동생을 더 나무라신 것 같아요. 지금은 커서 서로를 이해하지만 나는 내가 농인

이니까 청인인 동생에게 더 잘해준다고 생각했고, 동생은 자기보다 언니인 나를 더

잘해준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항상 나를 감싸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서로가 공부하느라 대화할 시간도 없고 다들 컸기 때문인지 싸우

거나 하지는 않아요(B와의 면담).

B는 집에서 혼자 농인이며 수화를 모르는 청인 부모 밑에서 청인 동생과 함께 생

활한다. 농인들은 청인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의사소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어려

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간에 언어 문제로 깊이 있는 대화

가 어렵다(김경진, 2004)고 한 것과 같이 농자녀와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청인 부모가 사

용하는 음성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이는 부모와 형제자매가 수화를 습득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가족들 또한 농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수화를 배운다거나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청인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청인 형제들도 가족 구성원에 농인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과 의사소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서로

를 이해할 때까지는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수반하여 생활하게 된

다.

부인과 두 자녀가 청인이고 가장인 D만 농인인 가정의 생활은 어떤지 알아보면 다

음과 같다.

우리 집은 나만 농인이고 아이들과 부인은 청인입니다. 부모님도 청인입니다.

부인이 청인이라서 애기들과 대화도 자주 하고 잘 키우고 있지만 딸과 저는 그렇

게 자주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수화를 사용하지만 아이와 와이프가

청인이기 때문에 구화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딸과 따뜻한 이야기를 하지 못해

서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고 나중에 어떻게 할까하고 미

리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와이프가 청인이라서 참 다행입니다. 나도 학교 다니고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여서 구화와 또 청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익숙한데 내 자식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곤란해요(D와의 면담).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장애 부모에 대하여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가장

걱정한다. D의 부모와 같이 농자녀를 둔 청인부모는 자녀가 자라서 청인과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농인은 같은 농인 배우자를 만난다.

농인들의 결혼 형태는 농인들 간의 족내혼으로 결혼하는 농인들의 약 90%가 농인들끼

리 결혼을 한다. 이와 같이 족내혼은 그들의 문화를 더욱 견고히 하고 전승하는 계기가



농인들의 가정생활 문화에 대한 연구 257

되며, 이는 민족이나 문화집단의 생존의 핵심(Rutherford, 1988; Schine & Delk, 1974)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농인들의 결혼 형태도 이와 다르지 않다. 농인 남성과 청인 여성

이 결혼하는 가끔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자녀 양육과 가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른 가정

보다는 불편함이 감소된다. 특히 어머니가 청인인 경우에는 농인 아버지의 역할은 줄어

들게 된다. 어머니가 가정생활에 많은 부분을 맡아서 하게 된다.

농인들만 생활하고 있는 C가족에게 청인들과 비교하여 농인들의 생활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수화로 대화를 하니 그것이 가장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수화를 사용함으로

해서 식사할 때나 일을 할 때도 수화를 해야 하니 우선 하던 일을 멈추고 손을 사

용하여 대화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집에 전화기가 없다는 것이고 휴대폰이 나오

기 전에는 팩스를 집에 두고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또 다른 것은 농인들이 네 명이

모여 산다는 것이죠. 농인 네 명이 함께 살아요. 우리 집과 청인인 친척집과 비교

해 보면 우리와 다른 것 같아요. 친척집은 말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조용한 것 같

은데 우리는 수화를 사용하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청인들은 수화를 사용하지 않

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다들 너무 조용히 사는 것 같아요(C와

의 면담).

C가족과 같이 농인들만이 사는 가정은 수화를 사용한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파생

되는 여러 가지 생활 관습들이 청인들과 약간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농문화는 수화를

사용한다는 공통적인 의사소통 양식으로 인하여 집단 정체감이 형성되고 이와 같은 생

활양식이 같은 장애를 가진 농인들만의 조직이 형성되고 그곳에서 정보들이 공유되고

끈끈한 유대 관계 속에서 농문화가 생성된다. 농문화는 학교 체제, 부모의 언어에 대한

철학, 가족 체제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다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농문화를

하위문화로 구분하기보다는 농문화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위

문화가 아닌 또 다른 독창적인 문화(Choi, 1995; Gregory, 1992; Padden & Humphries,

1988)로 볼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인들의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가정문화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농

인들의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수행한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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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 가정은 농부모와 농자녀로 구성된 것 보다 농부모와 청인자녀로 구성된 가정

이 많았다. 농인만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는 수화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하며, 그에 따라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수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농인 가정에서는 청인 가족과

함께 하는 가정보다 의사소통이나 생활면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청인부모와 함께 생활하

는 가족들보다 안정된 분위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청인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농자녀는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청인부모가 사용하는 음

성언어를 사용하게 되며 이는 부모와 형제자매가 수화를 습득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가족들 또한 농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수화를 배운다거나 사용하려 하지 않았

다. 농인들은 그들의 가정생활이 청인과 비교하여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청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농인 가족들은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대부분의 농부모들은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세탁과 아기 돌보기 등 가사노동이 급증하였다. 또한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 친척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청각장애로 인하여 자녀 양육

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농인들의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농인 가정을 대상으로 농인의 가정문화를 연구한 결과 순수하게 농인만으로 이루어

진 가정은 많지 않으므로 농문화를 전승하고 계승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으

며 이는 농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농문화를 구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농인 모두에

게 적용될 수 있는 가정문화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1-2-3대가 농인 가족으로 구성된 가

정을 중심으로 좀 더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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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Family Culture of Deaf People

Kim, Kyung-Jin

Korea National College of Rehabilitation & Welfare

<Abstract>

We hav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four people with hearing disabilities

to use the gathered data in better observing and understanding the deaf culture

through their family lives. The result showed that deaf family typically consists of

deaf parents and deaf children, deaf parents and hearing children and families where

all members have hearing disability. For the last type of families, only the sign

language is used as a communication tool, and the children acquire the sign

language without much effort to learn it. Children with hearing disability who live

with hearing parents use the spoken language their parents use to communicate.

The major reason for this appeared as the parents' and brothers/sisters' inability to

use the sign language. Deaf people do not understand people with no hearing

impairment who think deaf people's family life would be significantly different than

the family life of hearing people. Deaf families spend a lot of individual time

compared to non-deaf families, and most of the deaf families experience increased

household work such as laundry and child care once a child is born. Hearing

disability also brings difficulties in child's education and hinders children from

interacting with other family members during the family gathering and other family

events. *

Key words: Deaf, deaf people, deaf culture, deaf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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